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색다른 시각,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…‘수프와 이데올로기’ 등

국ㆍ내외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9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. 16일까지 

진행되는 영화제는 39개국에서 출품한 126편의 다큐멘터리 상영작을 선보인다.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다큐멘터리 

영화를 살펴본다.

수프와 이데올로기/판문점

■숨겨져 있던 역사의 한 장면을 꺼내다…<수프와 이데올로기>, <판문점>

영화제는 양영희 감독의 <수프와 이데올로기>로 시작을 알린다. <수프와 이데올로기>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세상을 

떠난 후 일본에 어머니와 딸만 남은 상황에서 시작한다. 혼자 사는 노모가 걱정됐던 딸은 매달 도쿄에서 오사카의 본가로 

찾아간다.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딸에게 자신이 제주 4ㆍ3에 관련돼 있다고 말을 꺼낸다. 영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

은 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 보인다.

송원근ㆍ김용진 감독은 <판문점>을 1951년 7월 한국전쟁 당시,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막으려고 세웠던 판문점에 대

해 이야기한다. 영화는 협상 당시 연합군과 공산군의 피 말리는 협상 과정과 협상과 동시에 벌어졌던 잔인한 전쟁의 양상

을 동시에 보여준다. 두 감독은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했다.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다

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오늘날 판문점의 의미까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다.

M의 유래/저항의 드럼소리

■ 짧지만 강한 단편…<M의 유래>, <저항의 드럼소리>

< M의 유래>는 장원석 감독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았다. 장 감독은 할아버지와 다른 이들을 통해 들은 것을 촬영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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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 기록했다. 조선소의 노동자, 기술자,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과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과거와 기억들을 현재

의 단조로운 일상을 통해 드러낸다. 직업들의 변화는 여러 번의 개명 끝에 가지게 된 이름처럼 불안한 삶과 겹쳐 보인다.

사이 초 카잉 감독의 <저항의 드럼소리>는 냉혈한 미얀마의 모습을 그렸다.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는 권력을 장악했

다. 쿠데타 이후 ‘드럼 레볼루션’이라고 불리는 젊은 미얀마인들이 거리로 나와 군사 독재에 항의했다. 하지만 독재 군부

는 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한다. 영화는 25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처절한 

모습을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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